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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요법 상품 광고에 조심해야 합니다.    15-09-18

미국 연방통상위원회  즉 Federal Trade Commission은 미국 내의 모든 상행위와 무역 전반에 걸쳐서 규제하고 단속하는 강력한 기관입니다.  이 FTC가 연방식품 의약청 (FDA)이 민간요법 상품에 너무도 쉽게 인가를 한다는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애청자들께서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언론 매체를 통하여 광고하는 상품은 광고에서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약제품은 임상 실험을 거쳐서 광고하는 효능을 증명하는 서류와 증거를 광고매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약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광고에 주장하는 효능을 증명하는 자료를 매체에 제출하지 않으면 규제나  징계를 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년 전에만 해도 최고로 잘 팔리던 입가심 액체의 회사는 과장광고를 했다고 해서 거의 파산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고 시장 점유율 1위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연방식약청의 졸속한 인가에 관한 FTC의 공식 언급을  비즈니스 윜 지가 최신호에 소개했습니다.  식약청의 인가는 철저한 증거를 요구하는 FTC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언급을 담은 공식 서류는 현재 5 명으로 구성된 FTC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서한이라는 점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민간요법 상품은 미국 내에서 30억 달러의 산업이며  의약품으로 FTC 정식으로 인정한 의양품과 함께 같은 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FTC 가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점은 정식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감히 상표 라벨에 주장할 수 없는 문구를 민간요법 제품사들은 자유로이 기록하는 상행위이라는 것입니다.

FTC는 2007년 이후 접수된 141 가지의 소비자 불평  신고 사항을 비즈니스 윜 지에 제공했습니다.  80세 되신 한 할머니는 입에다 뿌리기만 하면 체중이 줄어든다는  스프레이를 469달러를 주고 사서 사용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불평을 신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명증을 낫게 한다는 효과도 없는 민간요법 약을 온라인으로 샀는데 83달러를 지불했었노라는 불평을 FTC에 신고 했습니다.  어떤 소비자는 자기의 지병을 낫게 한다는 “액체 산소”라는 상품을 190달러를 주고 샀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불평을 신고 했습니다.  어떤 소비자는 어린 아기의 새 치아가 나올 때 보채고 울고 하는 것을 방지해준다는 알약을 100달러를 주고 샀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신고했습니다.  한 소비자는 좋다는 알약을 샀는데 설탕 덩어리였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소비자들은 이런 민간요법 상품들을 불법상품으로 단속해달라고 호소한다고 합니다. 이런 신고가 쌓이고 쌓이면 FTC와 FDA는 동포들이 매매하는 민간요법 상품도 단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광고는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암, 치매, 뇌졸증 등등을 치료하는 듯이 주장하는 광고를 적절한 실험 결과로 뒷받침 없이 듣기 좋게 광고를 계속하면 불원간에 연방정부의 해당 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받게 될 위험이 커질 것입니다.  끝
